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들 3: 결혼을 지키라”
(마태복음 5:27-32)

■ 들어가는 말 
   내가 주로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 보았습니까?

1.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 속에서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음을 느낍니까?

=> 당시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했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성들은 별 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았고 자기 아내와 

쉽게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 속마음에는 다른 여성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2. 아내와 헤어질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내보내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설사 여인이 버려졌어도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3.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은 허락된 것입니까? 

=> ‘짝지은 것은 나눌 수 없다’(마 19:6)에서 보듯, 성경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

나더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는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을까요? 간음죄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오늘날은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 성격 차이 및 

기타 여러 이유들로 부부간의 혼인 약속을 깨뜨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5.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주위에 부부간의 갈등

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음에도, 부패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에게 상처주고 깨어지는 부부가 

곳곳에 많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 세대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덮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납,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